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1
데이터베이스 분석과 설계 그리고 델파이

	
	

	
	이 강좌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의 분석과 설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강좌를 통해서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설명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 전반적인 관점보다는 데이터베이스 분석과 설계에 그리고 이를 델파이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초기 단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프로젝트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ttp://cafe.naver.com/codeway/540를 참고하기 바란다.

1.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의 분석/설계 프로세스

2.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유의 사항

3. 델파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팁

4. 모듈화에 대한 고려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의 분석/설계 프로세스

	

	
	

	
	기능분석

	
	시스템을 분석할 때 필자는 제일 우선적으로 기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기능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구축해야 할 전체 시스템의 규모와 기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단위의 프로세스를 판별해 낼 수가 있다.
기능분석은 우선 개발해야 할 시스템이 가져야 할 기능을 Tree 구조로 도식화하여 정리한다.  이것은 Top-Down 방식을 통해서 개발해야 할 시스템의 기능 구성을 보다 쉽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기능의 각 항목은 짧은 제목으로 표시한다.

또한 기능설계를 통해서 작성된 Tree는 개발일정 산출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http://cafe.naver.com/codeway/14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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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BS (Process Breakdown Sheet)

PBS의 Tree 구조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노드(네모박스)가 바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단위의 프로세스들이다.  이제부터 이것들을 “프로세스” 또는 “단위 프로세스”라고 부르겠다.

	
	


	
	엔티티 도출

	
	우선 단위 프로세스를 분석하게 되면 엔티티 도출은 상당히 쉬워진다.  엔티티란 정보를 저장하는 최소단위 객체를 뜻한다.  여기서는 단순히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라 명칭 하겠다.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또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크게 세가지 구조로 나뉘게 된다.  그것은 “입력 ( 처리 ( 출력”으로 표현된다.  즉, 모든 프로그램은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가공한 결과 데이터를 출력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도출된 각각의 단위 프로세스가 필요한 입력데이터의 종류를 찾아내고 처리 후 결과를 저장해야 할 종류를 분석해 나가면, 이 시스템 전체가 필요한 엔티티의 종류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엔티티는 이 밖에도 장표분석, 업무분석, 동적분석 등 모든 수단을 통하여 세밀하게 검토되고 도출되어야 한다.

	
	

	
	동적분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동적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DF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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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FD

DFD를 통해서 우리는 프로세스와 데이터 흐름의 관계를 분석하고 검증할 수가 있다.  필자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DFD를 대체해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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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Job Flow

Job Flow를 통해서 우리는 프로세스의 흐름과 데이터베이스의 흐름을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고객이 설명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을 도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시스템에 적용할 수가 있다. (http://cafe.naver.com/codeway/543 등 참고)

	
	

	
	관계 정의

	
	엔티티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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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RD

[그림 4]에서 보듯이 엔티티간에는 주로 1:1, 1:N, N:M의 관계로 분류된다.  여기서 N값이 또는 M값이 ‘0’이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구분하게 된다.
관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또한 ERD를 통해서 분석/설계된 시스템의 효율성도 검토하게 된다.

	
	

	
	식별자 정의

	
	주식별자 정의는 전체 데이터 모델의 복잡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 해당 업무에서 자주 이용되는 속성을 주식별자로 지정한다.
· 속성값의 길이가 가변적인 속성은 주식별자로서 적당하지 않다.

“부서이름”보다는 “부서코드”를 주식별자로 지정하라

· 속성값이 자주 변하는 속성은 주식별자로서 적당하지 않다.

· 주식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속성(필드)의 수를 적게 한다.

· 주식별자에는 Null 데이터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세부사항 정의

	
	이제 설계된 각각의 엔티티에 입력될 세부사항(속성)을 정의할 단계이다.  아래는 속성을 정의할 때 주의해야 할 원칙이다.
· 각각의 속성은 반드시 하나의 엔티티에 속해야 한다.

· 각각의 속성은 전체 데이터 모델에서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규화

	
	정규화란 데이터 모델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시켜나가는 과정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정규화는 중복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정규화는 1차에서 5차까지의 단계로 나누어 지며, 5차 정규화는 실무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 1차 정규화

하나의 주식별자를 기준으로 여러 값을 가진 속성은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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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차 정규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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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차 정규화 이후
· 2차 정규화

모든 속성은 주식별자에 종속적이어야 한다.
· 3차 정규화

다른 속성에 종속적인 속성은 분리되어야 한다.

· 4차 정규화

N:M의 관계 해소

· 5차 정규화

설명 생략

	
	

	
	반정규화

	
	

	
	

	
	검증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유의 사항

	

	
	

	
	Primary Key를 가볍게

	
	사용자 테이블을 구축할 때 주로 “Primary Key”로 사용하는 것은 UserID일 것이다.  하지만, 문자열은 숫자에 비해 그 데이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인덱스 효율이 떨어진다.  일반적인 코드 테이블에서는 그 레코드 숫자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무시할 수 있으나, 사용자 테이블의 레코드 수가 많아진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련번호 필드를 새로 추가해서 “Primary Key”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필드를 조합하여 “Primary Key”로 사용할 경우에도 그 크기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주민번호와 사원번호 등에 대한 고정관념

	
	가끔 필드타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원번호를 문자열 형태로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것들을 숫자형태로 바꾼다면 인덱스의 효과 면에서나 테이블이 차지하는 용량 면에서나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 주민번호는 가운데 '-'를 필드에 반드시 넣을 필요가 있을 까?
· 사원번호는 '000001'처럼 '0'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필드에 있어야 할 까?

· 사원번호는 영문과 함께 반드시 부서이름을 설정해줘야 할 까?

	
	

	
	테이블이 중복되면 무조건 역효과를 가져올 것인 가?

	
	통계처리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해당 월이든 기본 단위 외에는 데이터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이미 고정된 범위를 미리 집계한 테이블을 생성하고 추가될 부분만 필요 시 마다 생성한다면, 퍼포먼스는 매우 향상될 것이다.  만약 빈번한 사용이 없는 통계데이터라면 분리할 필요는 없다. 
만약 월마다 또는 기본 단위마다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데이터가 생성된다면 기본단위 별로 테이블을 잘라내서 변경 시 걸리는 부하를 줄일 수 있다.

	
	


	
	테이블을 분할과 통합

	
	· 만약 빈번하게 조인을 해야 하는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재 검토가 필요하다.

· 분할과 조합에 영향을 받는 것은 Record의 변경 시 보다는 Query가 더 하다.
예를 들어 “학과테이블 + 출석테이블”과 같은 경우 만약 전체학과에 학생에 대한 출석현황을 빈번하게 필요로 한다면 분할보다는 조합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학과별의 경우라면 분할이 유리할 경우는 당연하다. 

· 분할이 필요한 경우 

- 테이블들을 조인해야 하는 경우가 적은 경우 (따로 사용을 많이 할 경우) 
- 테이블 마다 사용권한 등의 설정이 다른 경우
· 테이블 통합의 장점

       - 조회하는 작업이 간편해 진다.

       - 엔티티타입간 중복성이 제거된다.

       - 동일한 규칙을 가진 업무처리를 단일 엔티티로 표현이 가능하다.

       - 구조가 단순해 진다.

· 테이블 통합의 단점

       - 확장성의 침해 받을 수 있다.

       - 업무흐름을 이해하는데 어려워진다.

       - 시스템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다.

       - 속성에 제약을 걸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검색조건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 SQL문이 복잡해 지거나 장성하기 힘들어진다.

	
	

	
	모든 테이블은 반드시 서버에 있어야 한다?

	
	만약 코드에 관련된 테이블들이 변경횟수가 매우 적다면 구태여 서버에 두려고 할 필요는 없다.  클라이언트에 복사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우편번호와 같이 레코드 수가 테이블을 빈번히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클라이언트에 복사본을 두고 작업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다.

	
	


	
	필드의 추가가 고려되는 경우

	
	· 자주 계산되는 필드 
계산필드는 View 테이블이나 델파이의 Calculated Field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산에 의한 부하가 많은 경우에는 아예 계산된 필드를 생성한다.  이는 기존에 계산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

· Flag를 이용하여 조인 등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

미수요금이 있는 지 없는 지를 검사해야 할 경우.  전체 입금과 부과금을 계산하여 마이너스인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면 Flag필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이러한 조건이 Case문과 같이 다양한 값을 가져야 할 때 효과적이다.
“최근 1개월 이전에 물건을 산 적이 있는 사용자”에 대한 작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 효과는 극적이다.  매 레코드 마다 이것을 계산하는 것과 미리 Flag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 날짜 필드의 중복
Flag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매주 시작되는 유료강좌가 있다고 가정하고 사용자가 이것을 등록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생각하자.  이때, 각 주 별로 통계를 내거나 하는 프로세스라면 날짜를 통해서 몇 번째 주인지를 항상 계산하는 것은 효율이 없다.

	
	

	
	Index 설계 시 유의 사항

	
	· 한 Field에 입력될 내용의 종류가 적으면 그 Field는 Index를 만들지 않는다.

예를 들면 성별 Field와 같은 경우이다.
· Data의 양(=Record 수)이 적으면 Index를 만들지 않는다. 

· 변경이 많은 Field는 Index를 만들기를 조심한다. 

· 변경이 적고, 검색이 많은 Field는 Cluster 생성을 고려한다. 

· 변경이 주로 되며 Batch작업이 많은 Table의 경우는 Index를 만들지 않는다. 
Batch 작업 전에 인덱스를 삭제하고 종료 후에 인덱스를 생성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결합 Index를 생성할 때는 검색이 많은 Field를 항상 먼저 쓴다.
· 결합 Index를 생성할 때는 인덱스 효율이 좋은 필드를 먼저 쓴다.

내용의 종류가 많은 필드가 인덱스 효율이 좋다.
· 하나의 Table에 5개 이상의 Index를 생성해야 하는 경우라면 설계를 재검토 한다. 

· 빈번하게 Join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Field의 Index를 생성한다. 

· Index가 가해지는 필드는 가능한 Null값이 없어야 한다.

	
	


	
	Join 시 유의 사항

	
	· Table Join 시에는 Record의 수가 적은 것부터 Join한다. 

· 다량의 Table과 다중 Join이 필요할 시에는 Cluster를 생성한다.

	
	

	
	검색 시 필드는 연산하지 않는다

	
	· 인덱스가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Select * from Table1 where SUBSTR(Name, 1 2) = '류' 

        Select * from Table1 where Score * 10 >= 90 

· 인덱스가 적용되는 경우 

        Select * from Table1 where Name Like = '류%' 

        Select * from Table1 where Score >= 90 / 10

	
	

	
	계산이 필요한 숫자형 필드는 0을 디폴트로 지정한다

	
	Null Data로 인해 Sum이나 Avg와 같은 숫자 연산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논리적이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쿼리문을 통한 결과값을 확인하는 조회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것을 토대로 계산을 하는 “Stored Procedure”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그 과정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 찾기 어려운 에러를 유발하게 된다.

	
	


	델파이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래밍 팁

	

	
	

	
	트랜잭션은 최대한 짧게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보면 테스트하는 동안에는 문제없었던 프로그램이 실무에 적용했을 때 너무 느려지거나 다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물론 이것이 어디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만의 일이겠는가 만은)  사용자 수가 그다지 많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프로그램의 성능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그다지 복잡한 프로그램도 아닌데 말이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는 트랜잭션이 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델파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것을 “묵시적 트랜잭션”이라고 부르며, 여러분들이 TDateSet에서 Edit를 실행할 때 트랜잭션이 자동으로 시작되었다가 Post나 Cancel 등을 실행할 때 종료된다.

이러다 보면 TDBGrid 등에서 수정 및 입력을 하는 동안 트랜잭션이 걸리게 된다.  또한, 이 트랜잭션은 사용자가 입력을 완료하기 전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행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결론적으로 트랜잭션은 최대한 짧게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이러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묵시적 트랜잭션

	
	묵시적(Implicit) 트랜잭션은 레코드 단위로 트랜잭션이 처리되는 것을 뜻한다. Edit 또는 Insert 등의 Method를 호출하면 트랜잭션이 자동으로 시작되며, Post 또는 Cancel을 호출하면 트랜잭션이 완료 또는 취소된다.  이 방법은 레코드 수정 시 마다 트랜잭션이 일어나므로 네트워크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명시적 트랜잭션

	
	명시적(explicit) 트랜잭션은 트랜잭션의 시작, 완료, 취소를 코딩을 통해 지정하는 형식이다.  TDatabase 컴포넌트의 StartTransaction, Commit, 그리고 Rollback Method 등을 이용해서 트랜잭션을 시작 또는 완료 그리고 취소 등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명시적 트랜잭션은 프로그래머의 부주의로 인해서 Dead-Lock 등과 같은 충돌을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트랜잭션 고립수준

	
	TDatabase 컴포넌트에는 TransIsolation이라는 속성이 존재한다.  이 속성은 아래와 같은 같을 가질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
· tiDirtyRead
가장 낮은 고립수준이다.  특정 사용자가 데이터를 수정하고 Commit을 하기 전에도 수정된 데이터를 다른 사용자가 읽을 수 있다.

· tiReadCommitted
기본 고립수준이다.  데이터를 읽고 나면 바로 Lock이 해제되고, 쓰기의 경우에만 트랜잭션이 종료될 때까지 Lock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 tiRepeatableRead
가장 높은 고립수준이다.  읽기와 쓰기 모두 트랜잭션이 종료될 때까지 Lock 상태가 유지된다.

	
	

	
	Cached Updates 활용

	
	Cached Updates는 DataSet의 변경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저장하지 않고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내에 버퍼로 저장하고 있다가 한 번에 변경사항을 적용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다.

여러 개의 단위 작업들을 묶어준다는 점에서 트랜잭션과 유사하나 Cached Updates는 일관성 및 무결성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중간에 에러가 나더라도 전체가 아닌 중간 이후의 변경사항만 취소가 가능하다.

Cached Updates는 빈번한 변경이 많은 프로세스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감소와 트랜잭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Data Snap (또는 Stored Procedure) 활용

	
	복수의 데이터 프로세스를 묶어서 트랜잭션으로 묶어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Stored Procedure”를 활용하면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소하는 것과 동시에 트랜잭션의 길이를 짧게 하여 퍼포먼스를 향상할 수 있다.
하지만, “Stored Procedure”는 델파이 코딩에 비해 까다로우며 소스 관리하기도 불편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Data Snap을 통해서 “Stored Procedure”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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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tored Procedure

[그림 1]에서는 “Stored Procedure”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사용한 경우를 도식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위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연결된 네트워크 라인을 통해서 각각의 쿼리를 전송하고 결과를 수신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복잡한 것이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종료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  이에 반해서 “Stored Procedure”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Stored Procedure” 실행을 위한 쿼리문 하나만 전송하고 결과값을 돌려받게 되며, “Stored Procedure”는 내부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트랜잭션에 소요되는 시간이 보다 짧을 수 있다.

	
	


	
	기타

	
	· Use a TDatabase

· Use Dynamic Form

· Use Stored Procedure
· Use DataSnap
· Set UpdateMode "upWhereChanged"

· Use Prepare Method before you use Dynamic SQL

· Use View

· Use Cashed Update

· Use TField

· Use TDBText for Read-Only Field

· Use Multi-Thread

	
	


	모듈화에 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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